쇼핑하러 갔다가 포켓몬 잡으러 간다…
신세계百, ‘포켓몬태그스타’ 대형 체험공간 선보인다
-신세계 강남점, 단 5일간 게임 '포켓몬태그스타 2탄’ 단독 행사 선봬
-게임기 13대로 대규모 체험공간 조성…초심자존·일반 플레이존 분리 운영
-포켓몬태그스타 포토존·스탬프· 포켓몬 가챠존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신세계백화점이 아케이드 게임 '포켓몬태그스타' 2탄 런칭을 기념하는 단독 행사를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포켓몬태그스타 썸머 퍼스트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켓몬태그스타'는 포켓몬을 수집하고 육성해 배틀을 즐기고 잡은 포켓몬을 태그로 만들어 수집하는 아케이드 게임으로, 지난 4월 '포켓몬태그스타'를 첫 출시했다. 게임을 하며 포켓몬 태그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스페셜 태그배틀’도 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행사에서 13세 이하 입문자 프로그램, 포토존 구성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운영해 포켓몬 팬들의 집객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게임기 13대(일반용 10대, 초심자용 3대)를 설치해 대규모 체험존으로 꾸린 것이 특징이다. 공간은 일반 플레이존과 트레이너 양성소(13세 이하 초심자존)로 나눠 운영하며, 배출되는 포켓몬 태그도 구역별로 다르게 구성했다.
 
 행사를 찾은 고객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스탬프존에서는 몬스터볼 봉제인형을 던져 태그를 쓰러뜨리는 미니게임과 몬스터볼 룰렛, 태그스타 등신대로 꾸민 포토존을 만날 수 있다. 각 체험을 통해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스탬프를 3개를 모은 고객에게는 포켓몬 태그 모양의 부채를 증정한다.
 
 이 밖에도 포켓몬 상품으로만 구성된 가챠 머신을 별도 구역에 배치해 즐길 거리를 더했으며, 포토존과 포켓몬태그스타 완구·태그 전시존도 함께 운영한다.
 
 신규 유저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스페셜태그 ‘피카츄’와 트레이너 ID 카드를 투명 백팩과 함께 무료 배포하며, 플레이존에서 게임을 할 때 트레이너 ID를 등록한 고객에게는 스페셜태그 ‘따라큐’를 추가로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포켓몬태그스타 2탄 행사를 통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게임 콘텐츠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기 IP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